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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
- 세계 교역 비중 최초로 3%대 진입 및 

역대 최고 교역·수출 비중 달성 가능성 -

1. 무역 1조 달러 달성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17년 12월 14일 14시 20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 했다고 밝혔다.

ㅇ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 돌파

(11.17일), 11월까지의 연간 누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실적(’17.1∼11월

수출액 5,2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기록 등 성과에 힘입어,
’14년 이후 3년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했다.

< 역대 무역 1조불 달성 현황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7
달성 일자 12.5. 12.10. 12.6. 11.28. 12.14.(14:20 기준)

연간 무역액(억 달러) 10,796 10,675 10,752 10,982 10,000

□ 올해도 한국 무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9월(누적) 수출 증가율 1위
(18.5%),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16년

8위) 했다.

* ’17.1∼9월 누적증가율(%) : (한국)18.5, (네덜란드)12.5, (영국)8.3, (일본)7.9, (홍콩)7.9

ㅇ 이는, 국제 보호 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불리한 대

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를 달성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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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올해 1~9월(누적) 교역액은 7,852억 달러(전년동기대비19.2%↑)로 
8위 영국(7,995억 달러)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년과 동일한 교역 순위인
9위를 유지하고 있다.

ㅇ 다만,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은 금년 1~9월(누적) 기준
3.3%로, ‘16년도 2.8%에 비해 상승하여 최초로 3.0%대 진입 및 역대
최고 교역 비중(수출 비중도 3.6%로 역대 최고) 달성 가능성이 높다.

* 전 세계 교역은 주요 71개국(전 세계 교역의 90% 차지) 실적 기준으로, 추후
전체 국가 실적 기준으로 발표시 교역·수출 비중이 근소하게 조정될 가능성
* 역대 2위 교역 비중은 ’11년 2.9%, 역대 2위 수출 비중은 ’15년 3.2%

ㅇ 한편, 역대 무역 1조 달러에 진입했던 국가는 한국 포함 9개국*

이며, ’16년 기준으로 미국·중국(3조 클럽), 독일(2조 클럽)에 이어 
1조 클럽 국가는 일본·프랑스·네덜란드·홍콩·영국 순이다.

* 역대 무역 1조 달러 진입 국가(달성시기) : 미국(’92), 독일(’98), 중국(’04),
일본(’04), 프랑스(’06), 영국(’06), 이탈리아(’07), 네덜란드(’07), 한국(’11)

2. 주요 특징 및 평가

□ 올해 한국 무역이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①품목 다변화·
고부가가치화, ②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③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으로 분석되어 과거 대비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 품목별 >

□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과거 마지막으로 1조불을 달성한 ‘14년
80.6%에서 ’17.1∼11월(누적) 78.3%로 하락하여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 13대 주력품목 :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 가전
*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 : (’11) 82.1, (’12) 81.2, (’13) 80.6, (’14) 80.6, (’17.1∼11) 78.3

ㅇ 특히, 8대 신산업(수출비중 : ’14년 8.4%→ ’17.1~11월 12.6%)과 유망 소비재
(수출비중 : ’14년 3.5%→ ‘17.1~11월 4.7%)의 수출비중이 각각 증가하는
등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확대되었다.

* 8대 신산업(차세대반도체·차세대DP·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항공우주·첨단신소재·
전기차·로봇) 수출실적(’17.1∼11, 태양광 제외) : 637.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7.3%↑
* 유망 소비재(생활용품·농수산식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수출실적(’17.1∼11) :
245.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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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존 주력품목 내에서도 일반기계 수출 2위 및 ’17.1∼11월(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441억불) 달성, 석유화학 수출 10대 주요지역*에
서 모두 14% 이상(’17.1~10월) 증가, 멀티칩패키지(MCP)가 디램
(DRAM_에 이어 반도체 세부품목 수출비중 2위로 부상하는 등 품목
별로 고르게 선전했다.
* 10대 주요지역 : 중국,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CIS
* 주요품목 수출액·증가율(’17.1∼11, 억불·%) : (반도체) 882.7(56.6), (일반기계) 441.5(10.1),
(석화) 405.5(23.7), (선박) 398.1(24.2), (자동차) 387.4(8.7), (철강) 316.5(21.0)

< 지역별 >

□ ’17.1∼11월(누적) 기준 10대 주요 지역 중 9개 지역(중동 제외)의 수출이 
모두 증가해 지역별 편차 없이 수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2개국(G2
<미 중>) 수출비중이 ‘14년 37.6%에서 ’17.1∼11월(누적) 36.5%로 하락하는
등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진전했다.
* G2(중국·미국) 수출비중(%) : (’11) 34.3, (’12) 35.2, (’13) 37.2, (’14) 37.6, (’17.1∼11) 36.5

ㅇ 특히, 아세안이 ‘11년부터 2위 수출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최근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17.1~11월 수출액

1,57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4%↑) 되고 있다.
*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 수출비중(%) : (’15) 29.4→(’16) 29.2→(’17.1∼11) 30.0

□ 또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에 대해서도 수출 품목 다변화를
확대라고,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점유율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주요 FTA 발효국(발효연도) : 우리나라 교역비중 5% 이상 국가(지역)인 중국
(’15), 아세안(’07), 미국(’12), EU(’11), 베트남(’15) 분석

ㅇ 주요 자유무역협정 발효국에 대한 1천불 이상 수출 품목수가 각각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발효 직전연도 대비 최근 상승 추세이고, 발효
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점유율도 증가세롤 보이고 있다.
* 주요 FTA 발효국 1천불 이상 품목수 현황(발효직전연도→’16년, 개) : (중국)
6,445→ 6,432 (△0.2%), (아세안) 5,682→ 7,261 (28.9%↑), (미국) 5,125→ 5,656
(10.4↑), (EU) 4,800→ 5,096 (6.2%↑), (베트남) 5,082→ 5,624 (11.8%↑)
* 주요 FTA 발효국 수입시장 점유율(발효연도→가용한최신통계기준시점,%) :
(아세안) 5.0→ ’16년 7.2, (미국) 2.6→ ’17.1∼8월 3.1, (EU) 0.8→ ’17.1∼7월 1.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홍석민 사무관(☎ 044-203-4042), 관세청 윤동주 서기관(☎ 042-481-78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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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세계 교역순위(’17.1~9월) 및 무역 1조불 국가(’16년)

□ 전세계 교역순위(’17.1~9월 실적, WTO, ‘17.11.17 기준)

(단위 : 억불, %)

순위
수출 수입 교역(수출+수입)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명 금액 증가율 비중

0 전체* 119,300 9.2 전체* 121,880 10.2 전체* 241,180 9.7

1 중국 16,324 7.5 13.7 미국 17,739 6.4 14.6 중국 29,687 11.7 12.3

2 미국 11,390 6.2 9.5 중국 13,363 17.3 11.0 미국 29,129 6.3 12.1

3 독일 10,656 6.1 8.9 독일 8,557 8.4 7.0 독일 19,213 7.1 8.0

4 일본 5,130 7.9 4.3 일본 4,926 9.6 4.0 일본 10,056 8.7 4.2

5 네덜란드 4,726 12.5 4.0 영국 4,736 △2.6 3.9 네덜란드 8,872 11.9 3.7

6 한국 4,302 18.5 3.6 프랑스 4,557 6.8 3.7 프랑스 8,438 5.4 3.5

7 홍콩 4,045 7.9 3.4 홍콩 4,289 9.1 3.5 홍콩 8,333 8.5 3.5

8 프랑스 3,880 3.8 3.3 네덜란드 4,146 11.2 3.4 영국 7,995 1.5 3.3

9 이태리 3,681 7.2 3.1 한국 3,550 20.1 2.9 한국 7,852 19.2 3.3

10 영국 3,259 8.3 2.7 이태리 3,318 9.9 2.7 이태리 6,999 8.5 2.9

11 벨기에 3,177 5.8 2.7 인도 3,253 25.8 2.7 캐나다 6,338 7.1 2.6

12 캐나다 3,118 8.3 2.6 캐나다 3,220 5.9 2.6 멕시코 6,163 8.6 2.6

13 멕시코 2,993 9.3 2.5 멕시코 3,170 7.9 2.6 벨기에 6,157 5.9 2.6

14 싱가폴 2,737 10.0 2.3 벨기에 2,980 6.0 2.4 인도 5,489 20.6 2.3

15 러시아 2,505 25.7 2.1 스페인 2,564 10.9 2.1 싱가폴 5,120 10.8 2.1

16 스페인 2,336 7.7 2.0 싱가폴 2,383 11.7 2.0 스페인 4,900 9.3 2.0

17 대만 2,315 14.3 1.9 스위스 2,010 0.6 1.6 대만 4,224 14.5 1.8

18 인도 2,236 13.7 1.9 대만 1,909 14.7 1.6 스위스 4,207 △0.3 1.7

19 스위스 2,198 △1.1 1.8 러시아 1,700 24.7 1.4 러시아 4,205 25.3 1.7

20 태국 1,754 9.3 1.5 터키 1,690 15.5 1.4 태국 3,386 11.8 1.4 

* 전체 : 주요 71개국(전 세계 교역의 90% 차지)의 실적

□ 무역 1조불 달성 국가(’16년, WTO)

(단위 : 억불, %)

구 분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영국

교  역 37,012 36,856 23,933 12,525 10,765 10,742 10,641 10,462 

비  중 11.5 11.4 7.4 3.9 3.3 3.3 3.3 3.2 

* ’16년 한국 무역은 9,016억불로 전세계 교역비중 2.8% (9위)


